
지스트 등 7개大 - 전라남도 - 산업계, 

전남권 ‘세계 최대’ 초강력 레이저 인력양성 협약 체결 

- 9일 전남도청서 기초과학연구 및 첨단전략산업 발전에 필요한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나서
  

▲ 지스트 등 지역 7개 대학과 전라남도, 광학·레이저 산업계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전남도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9일(목) 전남도청에서 
진행한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를 포함한 지역 7개 대학과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광학·레이저 산업계가 레이저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이자 호남권 유일의 국

가 대형연구시설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전남도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

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9일(목) 체결했다. 

지스트와 전라남도 등은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지스트 김기선 총장, 

군산대 이장호 총장, 목포대 송하철 총장, 전남대 정성택 총장, 조선대 민영돈 총장, 

한국에너지공대 윤의준 총장, 한동대 김종록 부총장, 한국광산업진흥회 김동근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레이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스트와 전라남도 등은 이번 협약을 통해 ▴레이저 교육과정 개설 및 전문인력 교

류 ▴인력양성 협의체 구성 및 국가사업 공동건의 ▴장비 및 연구정보 공동 활용 

등 상호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석·박사 통합과정 등 커리큘럼 및 연구시설 공유하는 한편, 설계·제조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역점을 둘 예정이며,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

형 연대 실습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광학·레이저 산업계는 숙련된 고급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해외 경쟁력 

저하로 레이저 인력 양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레이저는 반도체·우주항공·에너지 등 모든 첨단산업의 필수 요소기술임에도 불구하

고, 현재 레이저 관련 석·박사급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원은 전국 15개 정도로 배

출 인력도 연간 70여 명에 불과하다.  

전문인력 부족은 원천기술 확보가 핵심인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광

학·레이저 관련 기업은 2,000여 개가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또한, 국

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50% 이하에 그치고, 특히 핵심부품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스트는 정부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광기술 전문 기초 및 응용 연구기관인 

고등광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레이저 분야 인력 양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

다. 

김기선 총장은 “지스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광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남도의 

초강력 레이저 신사업 선점을 위해 협력하고, 레이저 기초연구와 광기술의 선진국

으로 도약을 위한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